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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 루프, <조은지 개인전: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 개최 

2020년 1월 30일(목) - 3월 8일(일) AM10:00~PM7:00  

 

퍼포먼스: 2020년 2월 7일(금) 오후 4시 - 8시 / 대안공간 루프 

작가와의 대화: 2020년 2월 22일(토) 오후 3시 / 대안공간 루프 

 

 
밥상 명상, 스테인레스 용기, 숟가락, 젓가락, 소주잔, 담배꽁초, 가변크기, 2020 

 

대안공간 루프는 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 조은지 작가의 8번째 개인전 <두 지구 사이

에서 춤추기>를 개최한다. 조은지는 물리적 정신적 선긋기를 통해 경계를 해체하고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인종과 계급, 젠더와 섹슈얼리티, 인간과 비인간과 같은 차별적 경계들을 비

판하고 해방하여 새로운 공생 관계를 상상한다.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에는 두 개의 지구가 등장한다. 하나의 지구는 재개발을 앞둔 예지동 

식당에서 버린 스테인리스 식기들로 만든 설치 작업 <밥상 명상(2018)>에서 출발했다. 또 하나의 

지구는 생물들의 털 이미지와 작가가 배양한 심바이오틱 셀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지구와 또 하나의 지구, 하나의 종과 또 하나의 종의 관계는 더 이상 냉전적 관계가 아니

다. 함께 공생하는 혼종적 관계 안에서 다른 종 사이의 유기적 결연과 평등한 연대가 다음을 위

한 실천법이라고 조은지 작가는 말한다.  

 

두 개의 지구는 설치 작업이면서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으로 함께 기능한다. 퍼포머 이민경은 두 

지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를 2월 7일(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 작가와의 대화

는 2월 22일(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조은지는 <열, 풍,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7>, <떨어지는 계란,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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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7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생태 감각,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 2019>,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서울, 2019>, <플라스틱 신화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 <뒤셀

도르프 페스티발 “땅, 흙이 말했다”, 퍼포먼스. FFT, 뒤셀도르프, 2012> 등이 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전시작품 소개 및 작가노트 

 

문어적 황홀경 II 

 

 

 
문어적 황홀경 II, 2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8분 8초, 2019-2020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의 문어형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인도네시아의 신화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한 섬의 해변가와 바다 속을 배경으로 요가와 명상, 변성 의식 등의 퍼포먼

스를 통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언어와 능력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작가는 다중 자아의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의 경계를 재설정해 볼 것을 제안

한다. 

 

 

피부 

콤부차 가죽(SCOBY:Symbiotic Culture of Bacteria & Yeast)을 사용한 드로잉 4점을 선보인다. 박테

리아와 이스트라는 두개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낸 콤부차 가죽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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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세개의 작업이 하나의 설치를 이룬다.) 

 
쉿, OHP 필름, 오버헤드 영사기, 가변크기, 2020 

 

 
노스텔지아는 전생을 꿈꾼다,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콤부차 가죽, 21x29.7cm, 2020 

 

-쉿 S/He/It 

일반화된 경계와 구분을 넘나드는 intermediator적인 문어의 개념을 그래픽화 시킨 작업이다. 

 

-노스텔지아는 전생을 꿈꾼다 Nostelgia Dreams Hairs Past  

콤부차레더로 만든 인간마스크를 프로타쥬 한 드로잉, 박테리아, 어류, 조류, 식물, 동물, 인간들의 

털이미지들을 a4종이에 출력하여 바닥에 원형으로 설치한다. 이때 종들의 구분이 아닌 패턴에 따

른 구분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어지는 여러개의 원형 이미지이다. 또 콤부차 가죽과 여러 종류의 

털들로 이루어진 오브젝트가 매달려 있다. 이 두개의 바닥설치와 오브젝트는, 같으면서 다른, 서

로의 그림자이거나 reflex 된 세상일 수 있다. 

 

-밥상 명상/ Eating Time Meditation 

티벳에서는 식기처럼 생긴 싱잉보울을 이용한 사운드 메디테이션이 있다. 밥상명상 작업은 실제 

한국 식기들을 이용하여 먹고 마시고 젓가락으로 식기를 두들기면서 노래부르는 모든 일상의 행

위에서 명상의 경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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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문 

 

조은지 개인전: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 

글: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양지윤 

 

누가 ‘우리’가 되는가? ‘우리’라는 강력한 정치 신화를 정초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 집단에 속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2004년부터 조은지는 일산 일대 개농장에 갇힌 식용용 개들에게 <백만 송이 장미> 노래를 불러

주곤 했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작

가가 앰프에 한 발을 올린 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작업 <개농장 콘서트>이다. 2006년 조은지는 

신도시가 들어설 파주 지역의 진흙을 육면체의 형태로 만들어 전시장의 하얀 벽에 끊임없이 던진

다. <진흙 시-엑소더스>는 부동산 개발의 현장을 탈출한 흙이 화이트 큐브 전시장에서 해방을 맛

보는 작업이다. <서천 꽃당(2016)>은 제주 신화에서 번성 꽃은 이승을 검뉴을 꽃은 저승을 상징

하며, 삶과 죽음의 공간을 분리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두 꽃이 함께 자라는 상상 속 이미지를 

프로젝션 하고, 캄보디아 무용수는 그 종이꽃 패턴 의상을 입고 춤을 춘다.  

 

조은지는 인종과 계급, 젠더와 섹슈얼리티, 인간과 비인간과 같이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경계들에 

늘 비판적이었다. 이런 경계들은 ‘우리’가 아닌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라는 가상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도구화했기 때문이다. 조은지의 작업은 이러한 차별적 경계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차별적 경계들은 단선적이며 도식적이기 때문에, 개별 주체들의 가능성이나 그 상상력을 제한할 

뿐이다. 대신 조은지의 작업은 ‘우리’를 다형적으로 분산하고 해방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 이

곳과 저곳의 경계가 파열하는 순간, 새로운 공생과 화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시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에는 두 개의 지구가 등장한다. 두 지구는 원형이라는 동일

한 형태를 갖는다. 원형은 하나를 상징하는 기본 형태면서, 동시에 그 경계가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영원을 의미하는 형태가 된다. 두 개의 지구는 설치 작업으로,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으로 함

께 기능한다. 두 개의 원이 만드는 경계는 서로 확장하며 서로의 교차점을 구현한다.  

 

하나의 지구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다. 이는 재개발을 앞둔 예지동 식당에서 버린 스테인리스 

식기들로 만든 설치 작업 <밥상 명상(2018)>에서 출발했다. 스테인리스 수저와 밥그릇, 국그릇, 

주전자를 가지고 원형 패턴을 만들었다. 백반집의 둥근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둘러앉아 급히 끼니

를 때우는 사람들, 부딪혀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투박함을 미감으로 가져온다. 티베트 명상 

주발 싱잉 볼과 같이 정화된 소리가 아닌, 술자리에서 노랫가락에 맞춰 젓가락을 두드리며 내는 

메마른 쇳소리를 뜻하기도 한다. 저잣거리에서 수행하는 명상을 통해 또 다른 지구로 이동하는 

순간을 작가는 상상한다.  

 

또 하나의 지구는 생물들의 털과 심바이오틱 셀로 만들어졌다. 조은지는 유리병에 콤부차 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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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홍차를 넣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심바이오틱 셀인 스코비(Scoby:symbiotic culture of 

bacteria and yeast)를 만들었다. 박테리아와 효모균이라는 두 개의 다른 생명체가 발효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다중 세포 물질이 되었다. 피부에 해당하는 스코비와 함께, 식물, 육지동물, 인간, 박

테리아, 해양동물의 털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원형을 만든다. 공생의 방식으로 새로운 종을 탄생시

킨 실험 결과가 지구의 새로운 모습이 된다.  

 

퍼포머 이민경은 두 지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라이브 이벤트를 반나절 간 진행한다. 정체되고 고

정된 주체가 아닌, 살아있는 환경 안에서 매 순간 변화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실험한다. 하나의 지

구와 또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종과 또 하나의 종이 갖는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는 냉

전적 관계가 아니다. 함께 공생하는 혼종적 관계 안에서, 다른 종 사이의 유기적 결연과 평등한 

연대가 다음을 위한 실천법임을 전시는 말한다. 

 

 

 

 

 

 

 

조은지 개인전: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  

전시기간: 2020년 1월 30일(목) - 3월 8일(일) 

참여작가: 조은지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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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40ebi1jsvlb67ef/AAAATby9CsoDDTgQUycQRpLMa?dl=0 

 

 

사진설명: <조은지 개인전: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 


